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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카노아스 아파레시다 성모님 관구 

 

 

출 생 : 1922년 12월 21일   파소 푼도 

서 원 : 1949년 2월 10일  파소 푼도 

사 망 : 2015년 3월 15일  카노아스 레칸토 아파레시다 

매 장 : 2015년 3월 16일  카노아스 수녀원 묘지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오 5:9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현세에서 영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생명으로 향하는 문, 하느님과 마주 바라보는 

관상으로 향하는 문이다.  3 월 15 일 4 시 40 분, 이 문이 열렸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에게 마리아 아멜린다 

수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고 말해준다.  

이태리 출신의 안젤로 도나토와 엘리자 페로니 부처는 열 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는 축복을 받았다. 아멜린다는 

아홉째였고, 아멜린다의 가족은 농업에 종사하는 집안이었다.   

원래 가정을 꾸릴 생각을 했던 아멜린다를 위해 하느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막내 여동생 

오틸리아 레티치아는 이미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한 상태였다. 아멜린다는 동생과 같은 이상으로 동기를 부여 

받아, 약혼반지를 돌려주고 축성된 수도 생활에 대한 성소를 따라 1947년 2월 12일에 파소 푼도 수련소에 

입소하였고, 그 후 66년 동안 노틀담 수녀로서 삶을 하느님께 바쳤다.  

사도직에서는 대부분의 삶을 간호에 헌신하였다. 차분하고 평화롭고 배려하는 자세를 지녔던 수녀는 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녀의 사랑과 존중은 항상 삶의 일부였다. 자신의 환자 곁에 머물거나, 

육체적 영신적 위로를 주고, 고통 받는 개개인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일에 결코 지치는 법이 없었다. 

1982년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직접적인 업무를 접고 원목 사도직에 종사하여 병원과 가정에 머무르는 

환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가는 여정을 위한 양식과 힘이 될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를 받도록 준비시켰다.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노인과 환자들을 위한 봉성체 부탁을 받기도 했다.  

수녀는 영적 생활을 양육해 주었고 친절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며 온화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리아 아멜린다 수녀는 분원 책임 수녀의 역할을 완수하였다. 수녀들과 공감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즐겼다. 10 년 동안은 노바 산타 리타에 있는 수련소에서 머물며 피양성자들에게 편안한 현존이 

되어주었으며, 이 시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녀들과 다른 이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기 위해 자주 레칸토 

아파레시다를 방문했다. 

2011년 이후부터 머물렀던 마지막 거주지 레칸토 아파레시다에서, 아멜린다 수녀는 다른 수녀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으며 자신의 손재주로 여러 공예품, 특히 십자수에 몰두하곤 했다.    

수녀의 가족은 유대가 강했고 수녀도 그들을 방문하는 일을 즐겼다. 고령과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오빠와 조카들, 친지들이 수녀를 찾아오면 참으로 반가워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두 자매 수녀인 마리아 아멜린다 수녀와 마리아 레티치아 수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으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 2013 년 9 월에 마리아 레티치아 수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동생을 그리워하던 아멜린다 수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쇠퇴해갔다. 2015년 3월 15일, 

최종 부활을 향해 떠난 아멜린다 수녀의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수녀의 증거와 충실성, 노틀담 

카리스마의 내면화를 통해 우리 마음 속에 계속해서 수녀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 주었다. 

수녀는 자매 수녀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로이 하느님을 만나러 갔다. 우리는 마리아 아멜린다 수녀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